
FJGP4 

CUSTOMER  

SUCCESS STORY 



"FJVPS+FJGP4"의 활용으로, 설계~생산 준비에 

이르는 흐름을 가상화하고, 원활한 양산 체제를 이끈다. 

후지제록스 주식회사 

― 생산 라인에 대한 문제점의 사전 척결에 의해서, 원활한 해외 생산 시작을 실현 ― 

지금 생산의 해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설계 및 생산괴리가 

문제화되고 있다. 후지 제록스 주식 회사(이하:후지 제록스)

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양산 전에 공정설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원활한 양산을 실현하기 위한 솔루션으로서 FJVPS

와 FJGP4를 연계하여 3D디지털 데이터를 설계~생산준비~

양산까지 관통하는 DWW(Digital Work Way)을 추진. 양산 개

시와 동시에 원활한 첫 시작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라인이나 

공수의 절감과 인원 배치의 최적화 등도 달성했다. 

설계자와 제조 현장의 괴리를 메우다 

사전의 가상 검증에서 공정 설계의 최적화를 꾀한다 

생산 거점이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각지에 있는 관계로 일본 제조 업체들의 대

부분이 "설계자 자신의 결과물이 출력되는 생산 현장을 보는 기회를 잃고 있으

며 지리적 거리뿐 아니라 제조의 심리적인 거리도 멀어지고 있다"라는 고민을 

안고 있다고 생산 본부 그룹장 콘도씨는 말한다. 

 "후지제록스 에서도 젊은 설계자들이 제조 현장을 보는 기회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문제화하고 있었습니다. 생산이 시작되었을 때는 현지에 출장을 갑니다만, 

과거에는 가동 후 문제점을 현장에서 흡수함으로써 그 해결 경험을 본사의 개발 

팀에 다시 Feedback 하는 형태로 진행 했었습니다. 또 생산 현장에서 선배들의 

개발 성과를 배우고, 그 기술과 식견, 노하우를 계승한다는 구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장 자산은 문서와 사진만으로는 잘 전달되기 어렵다는 문제점

이 있었습니다" 

● 조립 어려운 곳, 오류의 추출 ● 제품 및 기구·공구의 검증 

후지 제록스 주식 회사 

생산 본부 

생산 플랫폼 기술부 그룹장 

콘도씨 

후지 제록스 주식 회사 

생산 본부 

생산 플랫폼 기술부 

아메미야씨 



■ 작업 순서를 조정할 때 추출한 사례 

 거기서 당사는 그 동안 실제 기기 기준으로 양산순서의 검토나 공정 편성 등에 이르는 흐름의 변혁을 추진. 설계 초기 단

계부터 실제 기기를 만들기 전까지 각 프로세스 진척 수준으로 여러 차례의 가상 품질 점검(DDI:Digital Design Improve-

ment)를 설정. 설계~생산준비~조달~생산 물류, 품질 관리를 맡는 담당자가 전원이 사전 확인하는 DDI을 진행 하였습니

다. 

그 때문에 먼저 FJVPS/Digital Mockup에서 설계 품질을 철저히 확인. 실제 기기 제작의 전 단계에서도 FJVPS의 3D데이

터를 가지고 제품의 조립순서나 공정 편성을 가상 환경 위에서 검토하고 미리 문제점을 검출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3D데이터를 공정 설계 검증에 활용하기 위해서 2011년에 FJGP4를 도입 하였습니다. 

 "우리는 2007년 이후 FJVPS를 설계 최전선에서 활용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형성된 자산을 계승하고 설계~제조를 한번

에 통과하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도 FJVPS와의 호환성이 좋은 FJGP4를 선정했고 충분히 고려된 공정을 설계 확립하면

서 양산 준비 추진 체제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 공정 설계 컨셉의 재검토 ■ 부품 배치에서 작업자의 손 동선 거리의 검토 

사전에 장애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만전의 계획 공정 관리를 추진 

이 회사의 DDI에서는 먼저 FJVPS/Manufacturing에서 조립성 검증을 실시. 애니메이션 간섭 체크 기능에 의해서, 공구의 

작업성이나 간섭 등이 체크된다. 생산플랫폼 기술부 아메미야 히로키씨는 그 성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각적 파악이 용이한 애니메이션 기능을 구사해 사전 문제점 파악을 현격히 향상했습니다. 여기서 지적된 오류 부분은 

스냅 샷으로 유지되며 DocuWorks상에 "DDI 트러블 Sheet"로서 게재하고 관련 부문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의 정보를 

기재하여 설계에 피드백 합니다. 

과거에도 당사에서는 공정 설계/설비 설계 조정은 생산 거점 측에서 양산 직전에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산 현장

은 조립성 평가와 납기에 쫓기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산 이후에 지그의 추가 및 공사가 발생, 그리고 설비와의 충돌 등 양산 라인에서의 불편이 발견되어, 그 대응에 

쫓겨서 계획 공수의 달성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3D데이터를 활용한 사전 확인을 

실시하였고,  덕분에 실기에 의한 시험을 기다리지 않고 생산부문의 프런트 로딩이 실현되어. 장애 요인을 미리 배제한 

상태에서 책정한 공정 계획대로 부드럽게 생산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 변환 도구를 통하여, 모델 형상·조립 순서·공정수·공정 분할 정보 등을 FJGP4에 넣고 보다 효율적인 공정 설계를 실

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산 현장의 움직임을 가시화함으로써 다양한 단면에 의한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고 생산 

준비 담당자 간의 소통도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공정 전체를 조감하고 또 유닛 단위로 최적화를 진행 

다음에 FJVPS에서 공수/공정 정보를 FJGP4에 넣고 생산 공간 및 공정 배치, 각 공정 간 제휴, 생산방식 등을 검증하

는 이 회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공정 배치를 검토하기 위해서, FJVPS에서 상정한 공정을 FJGP4로 배치하고 3D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전

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생산 방식과 공정 배치, 공정 간 작업 방법 등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아메미야 씨) 

전체 라인을 공정 단위마다 분할하고 각 과제를 추출합니다. 여기에서도 처음의 전체 레이아웃과 마찬가지로 생산 방

식과 공정 배치, 공정 간 방안 등을 몇 번 살피면서, 조립 공정의 최종안을 책정할 것입니다. 

 "조립 공정안은 당연히 실제 생산을 전담하는 거점 측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

하여 계획을 여러 방안으로 작성한 후. 각 방안을 설계 설비, 치구, 부수 작업등에 관한 장단점을, FJGP4상에서 가상으

로 비교하면서 현장과 함께 최선책을 찾아 나갑니다. 계획 단계에서 본부와 거점이 애니메이션 등을 확인하면서 서로 공

감하는 모습으로 플랜을 찾는 점이 효과가 컸습니다. "(콘도 씨) 

작업자 위주의 개혁  

당사의 검토는 철저하게 작업하는 사람의 시점에 맞춰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자세의 검토에서는 부품 조립하는 자세

에서 부품을 쥔 손을 기준으로 그 자세를 바꾸지 않고 변환 작업이 없도록 검토됩니다. 결국" 부품을 잡기 쉬운  자세"는 

그대로 조립 공정수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또 부품 배치는 손의 동선 거리를 활용해 최단 거리의 위치가 검토 됩니다. 

그 결과 한 공정에서 손의 동선 거리를 30%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FJGP4의 사람 캐릭터를 사용하여 작업자세의 스트라이크 존을 점수화하여 컨베이어와 부품 선반의 높이 등을 검토

합니다. 

검토 라인의 최적화 실현 

라인 설치 이후의 공정 변경은 생산성 저하와 납기 지연의 큰 요인입니다. 따라서 제품생산에 앞서 공정 검토, 라인의 

최적화를 실시하면 매우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실 당사에서는 양산 개시 시점부터 생산에 주력 하게 되면서 첫 해

부터 계획 공수 달성이 실현되었습니다. 

후지 제록스가 추진했던 개혁은 점점 생산의 해외화가 진행되는 일본 제조업의 설계와 생산의 괴리, 생산성 향상이나 

원가 경쟁력 강화 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